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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세종시지원위원회 – 2018.11.2. 정부세종청사

지금부터 세종시지원위원회 제1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종시가 출범한지 6년째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세종시는
인구 10만 명의 작은 도시에서 31만 명의 중견도시로 발전했
습니다. 시민 평균연령 36.7세의 젊은 도시, 출산율 1.67명으로
전국 1위에 오른 활기찬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
시에 합류합니다. 그렇게 되면 42개 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
기관 등 57개 국가기관이 세종시에 자리잡게 됩니다.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고
만들어졌습니다. 당초의 목표에 비하면 세종시는 아직 완성되
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꽤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종시가 이제는 충청권과 전국으로부터 균
형발전의 요구를 받는 처지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세종시가
충청권과 전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스스로
생각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세종시의 영광스러운
책임입니다.

정부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종시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한 모델이 되기에 적합한 여건
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스스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모델 가운데 하나가 되면서, 동시에 전국을 향해 성공모델의
하나를 발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4건입니다. 첫째는 균형발전과 도시혁신
모델 선도계획, 둘째는 시민주권 강화 자치분권 추진계획, 셋
째는 중앙행정기관 추가이전 추진계획입니다. 여기까지는 구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안건은 지난해 세종시
성과평가 결과 및 활용계획입니다만, 이 안건은 서면보고를 올
리겠습니다.

이상 네 개의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